
대졸인력의지역간이동특성과정책적시사점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경제권에서 대학졸업 인력의 수도권 유출·집중 현

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심화

- 충청권의 경우 대학졸업생의 수도권 유출률은 2005년 15.9%에서 2009년에

51.0%로 상승하고, 강원권은 27.0%에서 56.4%로 상승

- 대졸인력의 수도권 유출은‘수도권 고교 졸업→수도권 인근 대학 진학→수

도권 취업’현상에 의해서도 큰 향

대졸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에서 먼 지역보다는 인접한 지역에서, 산

업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보다는 낙후된 지역에서 현저한 경향

- 반면, 광역경제권 간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의 차이는 미미하여, 이러한 차이

를 수도권 집중현상의 원인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 존재

대졸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의 대졸인력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대졸 고급인력이 지역의 전문기업을 찾아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지역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와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

는 대학의 인력양성 및 기술혁신 지원이 필요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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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졸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최근 비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해당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업

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표 1> 참조).1)

-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경제권 모두에서 대졸인력이 수도권에 취

업하는 인력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두드러짐. 

·충청권의 경우 대학생의 수도권 유출률은 2005년 15.9%에서 2009년

에 51.0%로 상승하고, 강원권은 27.0%에서 56.4%로 상승함.  

최근 데이터인 2009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권역별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수

도권과 인접한 지역과 먼 지역 간에 대졸인력의 수도권 유출률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인 충청권과 강원권의 수도권 유출률은 각각

51.0%, 56.4%로 높은 반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은 대경권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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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고용정보원이 2005년 대졸자 2만 6,544명과 2009년 대졸자 1만 8,066명에 대해 실시한「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의 설문조사 기초데이터를 통계분석하여 새로이 산출한 자료임.

<표 1> 고급인력 이동 현황 비교(대학졸업지역 기준)
단위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5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06,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2005
지역잔존율 89.2 75.1 87.4 80.1 91.7 66.2 91.2

수도권유출률 15.9 9.5 8.0 4.6 27.0 5.7

2009
지역잔존율 91.5 42.3 65.6 59.2 77.5 39.2 74.3 

수도권유출률 51.0 25.0 22.4 15.1 56.4 19.9 



호남권 25.0%, 동남권 15.1%로 낮게 나타남.

- 이를 대학졸업생이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에 취업한 비율인 잔존율의

관점에서 보면, 충청권과 강원권은 각각 42.3%, 39.2%로 상대적으로 낮

고, 대경권(59.2%), 호남권(65.6%), 동남권(77.5%)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처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대졸인력의 이동은 활발하지만, 비수도권

내 광역경제권 간 인력이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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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2>의 가로행은 직장소재 지역을 의미하고 세로열은 대학소재 지역을 나타냄. 앞의 <표 1>은 이를 토
대로 유출률과 잔존율을 계산한 것임. 예컨대, 충청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2,108명인데 이 중 수도

권에 취업한 사람의 수는 1,076명이므로, 충청권의 수도권 유출률은 51.0%= ×100 임. 또한 충

청권에 취업한 사람의 수는 892명이므로, 충청권의 지역잔존율은 42.3%=              ×100 임. 

<표 2> 대졸인력 이동 현황2)(대학소재지와 직장소재지 기준, 2009년)
단위 : 명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대학 소재지
취업지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수도권 5,335 1,076 430 381 283 380 41 7,926

충청권 191 892 96 72 35 12 1 1,299

호남권 61 37 1,128 16 25 4 1 1,272

대경권 71 41 12 1,006 72 8 1 1,211

동남권 122 30 45 189 1,456 6 6 1,854

강원권 38 28 4 27 5 264 3 369

제주권 12 4 5 8 3 153 185

계 5,830 2,108 1,720 1,699 1,879 674 206 14,116

1,076
2,108( )

892명
2,10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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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지역3) 기준으로도 여전한 수도권 집중

출신지역 기준으로 대졸인력의 권역 간 이동을 분석하여도 비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은 여전히 높게 나타남.

- 이를 권역권별로 보면,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인 충청권과 강원권의 수도

권 유출률은 각각 36.6%, 42.0%로 높은 반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

은 대경권 26.5%, 호남권 32.1%, 동남권 26.1%로 낮게 나타남.

그러나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경우와 대학졸업지역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 수도권 유출률에 다소 차이가 발생함.  

- 예컨대, 충청권의 경우 출신지역 기준의 수도권 유출률 36.6%는 대학졸

업지역 기준의 유출률 51.0%보다 14.4%포인트 낮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표 4>에서 보듯이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출신이 타 지역

의 대학을 졸업한 후 자신의 출신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임. 

3) 대졸인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은 대부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성장한 지역이므로 고교졸업지역을
대졸인력의 출신지역으로 해석. 

<표 3> 대졸인력 이동 현황(대학졸업지역 vs. 고교졸업지역 기준, 2009년)
단위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기준 수도권 충충청청권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강원원권권 제주권

수도권
유출률

대학졸업지역 5511..00 25.0 22.4 15.1 5566..44 19.9 

고교졸업지역 3366..66 32.1 26.5 26.1 4422..00 28.1 

지역
잔존율

대학졸업지역 91.5 4422..33 65.6 59.2 77.5 3399..22 74.3 

고교졸업지역 92.0 5566..55 58.7 57.9 63.0 5511..55 62.0 



□ 수도권과 비수도권 출신자 간 상이한 회귀현상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출신 대졸인력은 출신지역으로의 회귀율에서 극명

한 차이를 보임.

수도권 출신이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다시 수도권으로 취업하여

출신지역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임.

- 수도권 출신이면서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1,412명 중 82.9%가 수도권

에 취업하여 수도권 출신의 회귀율이 매우 높음. 

반면, 비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출신지역으로 돌아가

지 않고 대부분 수도권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 출신이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4,226명 중 94.9%가 수도권

에 취업하여 비수도권 출신의 출신지역 회귀율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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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도권 출신과 비수도권 출신 간의 회귀율 비교(2009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취업지역

수도권 고교졸업자 중
비수도권 대학졸업자 취업분포

비수도권 고교졸업자 중
수도권 대학졸업자 취업분포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수수도도권권 11,,117711 8822..9933 44,,222266 9944..9900

충청권 119 8.43 112 2.52

호남권 37 2.62 20 0.45

대경권 36 2.55 30 0.67

동남권 17 1.20 41 0.92

강원권 27 1.91 22 0.49

제주권 5 0.35 2 0.04

전국 1,412 100.00 4,453 100.00



□‘수도권 고교 졸업→수도권 인근 대학 진학→수도권 취업’현상도 두드러져

대졸인력의 수도권 유출 현상은 비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요인뿐

아니라, 수도권 고교 졸업자가 수도권 인근 대학에 진학·졸업 후 다시 수도

권에 취업하는 현상이 가중되어 나타나기도 함.

2009년 현재 수도권 소재 고교 졸업생 5,865명 중 24.1%인 1,412명이 비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고, 그중 77.7%가 각각 충청권(57.9%)과 강

원권(19.8%)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충청권, 강원권으로 진학한 수도권 고교졸업생 1,097명 중 86.6%가

다시 수도권으로 회귀하여 취업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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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도권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 현황(2009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주 : * 수도권 소재 고교 졸업생의 권역별 소재 대학진학률.

** 수도권 소재 고교 졸업생의 비수도권 소재 대학진학률. 

대학소재지 수도권 충충청청권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강원원권권 제주권 계

빈도(명) 4,453 881188 153 118 34 227799 10 5,865

비율(%)* 75.9 1133..99 2.6 2.0 0.6 44..88 0.2 100.0 

비율(%)** - 5577..99 10.8 8.4 2.4 1199..88 0.7 100.0 

<표 6> 충청·강원권 소재 대학졸업생 중 수도권 출신의 이동 현황(2009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취업지역 수수도도권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계

취업자 수(명) 995500 104 8 6 4 24 1 1,097

비율(%) 8866..66 9.48 0.73 0.55 0.36 2.19 0.09 100.0



□ 권역 간 임금수준과 고용형태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서 미미

대졸인력의 월평균 임금은 2009년 현재 수도권이 193만 5,000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권이 171만 7,000원으로 가장 낮으나 표준오차가 커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졸인력 취업자 중 정규직의 비율은 2009년 현재 동남권이 79.5%로

가장 높고, 수도권이 76.9%, 대경권은 71.3%로 가장 낮으나 그 차이는 그다

지 크지 않은 편임. 

- 대졸인력 취업자 중 상용직 비율도 제주를 제외하고 전 권역이 1.5% 이내

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처럼 정규직 비율과 상용직 비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려움.

결국, 권역 간 대졸인력의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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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권역별 고급인력의 임금(월급여) 비교(2009년)
단위 : 만 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평균 표준오차 표본 수

수도권 193.5 118.4 7,795

충청권 184.4 90.4 1,279

호남권 183.2 105.7 1,258

대경권 183.2 128.1 1,193

동남권 190.6 90.2 1,828

강원권 171.7 80.4 362

제주권 173.8 97.4 183

전국 189.7 111.4 1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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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비수도권 대졸인력의 수도권 유출 및 집중 현상을 권역 간 임금수준 및

고용조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수도권과의 거리와 산업고도화 차이가 수도권 집중현상에 큰 향

수도권에서 먼 지역보다 가까운 지역에서 대졸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 강원권이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있는 호남권, 

남권에 비해 수도권으로의 유출률이 높음.

<표 9> 4개 지역 간 수도권 유출률 비교(2009년)
단위 :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수도권과의 거리 권역 수도권 유출률 지역 잔존율 기타 합계

상대적 근거리
충청권 51.0 42.3 6.7 100.0

강원권 56.4 39.2 4.4 100.0

상대적 원거리
호남권 25.0 65.6 9.4 100.0

남권 18.6 76.1 5.3 100.0

<표 8> 권역별 대졸인력의 고용형태 비교(2009년)
단위 : 명,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10의 기초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

합계 계약직 정규직 정규직 비율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비율

수도권 7,589 1,751 5,838 76.93 6,622 907 60 87.26 

충청권 1,206 339 867 71.89 1,062 130 14 88.06 

호남권 1,183 309 874 73.88 1,019 154 10 86.14 

대경권 1,124 323 801 71.26 998 123 3 88.79 

동남권 1,758 361 1,397 79.47 1,553 198 7 88.34 

강원권 336 95 241 71.73 294 40 2 87.50 

제주권 170 51 119 70.00 137 32 1 80.59 

전국 13,366 3,229 `10,137 75.84 11,685 1,584 97 87.42 



또한 수도권과 유사한 거리에 있는 권역 간에는 산업화 수준이 낮은 지역에

서 대졸인력의 수도권 유출현상이 강하게 나타남.

- 즉, 수도권과 상대적 근거리에 있는 충청권과 강원권 중에서는 산업구조

가 취약한 강원권에서 수도권 유출현상이 더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 원거

리에 있는 남권과 호남권 중에서는 호남권의 유출현상이 높게 나타남. 

·산업구조 고도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주력

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의 비율은 강원권과 호남권이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대졸인력의 지역 간 균형배분을 위한 지방산업 고도화 정책 필요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대졸 고급인력이 지역 전문기업을 찾아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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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권역 간 산업구조 비교(2009년)
단위 : %

자료 : 통계청, 「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2011.
주 : 사업체통계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주력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이 권역 내 전체 산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

주력산업4) 지식기반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합계

충청권 5.7 7.2 7.5 20.5

강원권 1.7 1.3 7.2 10.2

남권 12.4 3.6 6.7 22.7

호남권 6.7 1.6 7.0 15.3

전국 7.4 3.9 10.1 21.4

4) 주력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가전, 자동차, 조선, 섬유, 의류, 신발산업 등이고, 지식기반제조업은 전
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 화학, 생물, 정 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산업 등이며, 지식
기반서비스업은 정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산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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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고도화를 달성한 동남권의 대졸인력 유출률은 15%에 불과하므로,

타 권역도 산업고도화를 통해 대졸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상당부분 완

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산업고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호남권, 강원권에 대한 지역산

업 육성정책을 강화하여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대졸인력을 해당지역에서

흡수할 필요

- 주력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으로 QWL(Quality of

Working Life)사업을 통해‘노동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산업단지 고

도화를 실현하여 지역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정부의 광역경제권 육성정책 중 투자비중이 낮았던 지역인력양성 서비스 사

업을 강화할 필요

- 현재 정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2년부터는 제2차 선도전략산업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광역경제권 사업 중 인력양성서비스 사업은 권역별 산업인력의 전문화를

가속시켜 권역 간 대졸인력 이동을 촉진하고, 수도권으로의 인력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됨.  

- 다른 사업에 비해 투자비중이 낮은 지역인력양성 서비스 사업 강화를 통

해 지역기업이 지역 대졸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권역별로 차별화된 산업특성화 및 전문화를 통해 수도권으로만 일방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대졸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타 권역과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해당 전공의 대졸인력이 기

업을 찾아 비수도권 내 권역 간 이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대학과 지역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 필요

지역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시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산업수요에부응하는대학의고급인력양성과기술혁신지원이긴요함. 

-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상생발전하는 차원에서 산학협력의 지원범위를 넓

히고, 공과대학중심의산학협력을타전공으로확대하는방안을모색함.

- 식품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호남권의 경우, 식품 관련 학과인 식품 양학

과, 농과대학, 축산대학 관련 학과의 산학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대학생의 현장실습을 확대하여 대학은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개

발, 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기업의 기술소유자가 직접 대학과 공동 R&D를 진행할 뿐 아니라, 대학

에서 강의도 전담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산업체 기술인력 교원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내 설립, 창업교육, 현장교

육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등 쌍방수요에 의한 산학협력 프

로그램을 운 함.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를 해소하

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나감.    

- 대학은 지역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으로 산

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지원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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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고급인력을 지역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 나감.

정 윤 선
(초청연구원·지역발전연구센터)

market@kiet.re.kr
(02-3299-3060)


